
-로그라인
냉혈한 사진작가 김진건이 고양이를 팔아넘기는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된
다.

-시놉시스
진건은 자신보다 잘나가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동기 호중이 매우 싫다. 호중은 이런 진
건에게 호의를 베풀지만 진건은 호중의 호의를 무시하고 이러한 그의 잘못된 마음이 호중에게 
큰 사고를 가져다 준다. 진건은 이 사고에 대해 애써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부정한다. 그러
다가 사고 때문에 호중의 무너져 버린 모습을 보고 그의 조그만 부탁을 어쩔 수 없이 들어주
게 된다. 호중은 자신이 돈이 생길 때 까지만 자신의 고양이를 맡아달라고 한다. 하지만 진건
은 그 고양이까지 팔아넘기고 자신의 카메라를 사려고 한다. 그렇게 고양이를 팔게 되었는데 
거래할 때 만난 사람이 진건에게 다시 그의 잘못을 상기시켜준다. 진건은 당황스러웠지만 카
메라를 얻는다면 모든게 해결될거라는 마음에 또 무시해버리고 만다. 성공가도를 달리며 그는 
고시원에서 나와 원룸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자신의 노력이 없어도 사람을 수단
으로 대우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춰지자 그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약간 놀란다. 때맞춰 그
에게 큰 계약이 제시되고 뭔가 찜찜하지만 진건은 계약을 수락하러 간다.  하지만 계약하러간 
자리에서 결국 호중의 정황을 일부분 듣게 되고 혹시 몰라 계약을 미룬다. 그는 집에 와서 호
중에 대해 찾아보고 호중이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진건은 지금까지 의심
했던 자신의 태도가 결국 사람을 죽였다고 해석하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다. 그리고 잘못된 
태도와 방법 마음으로 올라온 이 자리를 결국 포기하고 만다. 

-기획의도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 본 적 있을 것이다. 일부러 말도 안되는 성격을 컨셉으로 잡는 사람
들. 하지만 그들은 골든 타임이 지나고 나서야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 성격도 자신의 본성이 아니었기에 나쁜 결과에 대해 두려움에 떠는 이중적인 모습
을 보이기도 한다. 작은 결과라도 이 작품에서 나오는 것처럼 죽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줌으로써 경고로 작용했으면 하는 의도로 작품을 만들었다. 여기서 진건은 예술인이 
취해야할 태도라고 오해하고 냉혈한 적인 성격을 컨셉으로 잡았다.

-키워드
생명중시,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 예술인, 본성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 경지를 체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모두 방황한다. 그래서 눈 앞에 보이는 것, 내가 당장 하고 싶은 것을 토대로 열심
히 살아간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악용하여 임의로 어떤 가치를 그 분야의 최종목
표로 그럴 듯하게 설정하고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신비롭게 행동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미지를 빌려쓰는 사람, 자아정체성이 없는 사람
결핍이 있는 인간, 자격 지심에 남의 것을 욕심내지만 본인이 아닌 다른이가 되려다 보니 모
든일이 꼬여간다.
진심=>양심
진건은 이런 모델이 없다면 허무감에 아무것도 못할 사람.


